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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 *

지금같이 기도가 필요한 때는 없었다.

밤과 낮 매일 같이 기도하여라.

내가 찬양을 통하여 

누구든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 

‘기도하라’찬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

나의 심정을 담은 깊고 깊은 찬양이다.

찬양 속에 기도하는 방법 등 모든 것을 담았다. 

말씀을 담은 것이다.

그냥 입으로만 불러서는 안 되는 곡이다.

심정으로 행동으로 부르는 찬양이다.

정말 깊은 기도를 하여야 할 때이다. 

나의 신부, 깊은 사랑의 대화를 하는 자가 없구나. 

사랑하는 자와는 밤새 통화하며 헤어지기 싫어하는

데 

나와 밤새 속삭이며 대화하는 자가 없다.

능력 있는 기도, 주권 있는 기도를 하여야 한다. 

무작정 장시간 기도한다고 하여 주권 있는 기도가 

아니다.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주권 있는 기도이다.

같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하여도 

어떤 자는 의무감과 일로써 기도를 하고, 

어떤 자는 사랑에 겨워 기도를 한다면 

신랑인 나 예수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여라.

(“예수님! 기도의 능력이 참으로 큽니다. 기도가 주

권이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 집니다. 기도하지 않으

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대화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기도를 하여야 할

까요? 핵심만 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요?”)

나를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여야 한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는 모두 다 지켜본다. 

기도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기도하는 자세, 

어떠한 마음인지,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말투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본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로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한 장의 보고서만 내놓을 수 없지 않느냐.

자료를 준비하고, 회장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지 않

겠느냐.

그와 같이 딱딱하게 보고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은혜롭고, 감동되게 하여라. 내가 다 듣고 있다.

깊은 사랑의 대화를 하자.


